
「국제보건의료학회」창립 취지문

최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

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분야로, 이는 한국과 다른 

선진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

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와 개인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국제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은 비단 국제개발협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제화

와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강수준과 건강문제, 보건의료정책, 국제관계, 거버넌

스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보건의료는 

한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과제이자 도전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제보건의료는 초창기 ‘개척’의 시기를 거쳐 발전과 도약을 앞두

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더해지고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

는 때에, 국제보건의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바르

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다양한 연구자, 전문가, 정책 담당자, 현장 실무자 등이 모여 국제보건의료

를 같이 공부하고 논의할 학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학회의 본령인 연구와 이론적

인 탐구는 물론,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훈련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제보건의료학회」는 이런 과제들

을 수행할 중요한 틀이자 유용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학회가 연구, 교육과 훈련, 정책 등의 분야에서 국내는 물

론 국제적 수준에서 교류하면서 국제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당사

자들이 모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창립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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